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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사진)

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통산 2호이자 안방인 오라클 파크에서 

1호 홈런을 쏘아 올리고 쐐기 타점을 

수확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이정후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

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치른 홈경기에 1번 타

자 중견수로 출전해 먼저 1점을 주고 맞이

한 1회 말 첫 타석에서 선두 타자로 동점 

홈런을 터뜨렸다. 애리조나 에이스인 우

완 선발 투수 잭 갤런의 2구째 높은 속구

(시속 149㎞)를 잡아당겨 시속 158㎞의 속

도로 약 111ｍ를 날아가는 1점짜리 포물

선을 그렸다. 지난달 31일 샌디에이고 펫

코파크에서 MLB 데뷔 홈런을 친 이래 21

일 만에 터진 이정후의 두 번째 홈런이다.  

  스카이데일리·

  연합뉴스

선두타자 홈런

쐐기 2루타…

이정후 종횡무진

근대5종 서창완 월드컵 개인전 금메달 ‘쾌거’

서창완과 성승민이 근대5종 월드컵 남녀 

개인전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국군체육부대 서창완은 21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국제근대5종연맹 월드

컵 2차 대회 남자 개인전에서 이집트 무타

즈 모하메드와 아메드 엘젠디를 제치고 1

위를 차지했다. 한국체육대 성승민은 여자 

개인전에서 빼어난 활약을 펼친 끝에 영

국 케렌자 브라이슨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서창완은 “앙카라에서 항상 성적이 좋았

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그렇게 됐다. 펜싱에

서 늘 부족하다 느껴왔지만 이번 대회에서 

펜싱 성적이 좋아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

했다. 서창완은 펜싱 마지막 2경기에서 승

리함으로써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었다. 

펜싱에서 2위를 차지한 서창완은 수영(6

위)과 승마(8위)에서도 고른 기량을 뽐냈

다. 서창완은 펜싱과 수영, 승마 종합 성적 

1위를 차지한 덕분에 레이저 런에서 가장 

먼저 출발했다. 서창완은 사격과 육상(레

이저 런)에서 모하메드의 추격을 따돌린 

끝에 1위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서창완은 총 1497점을 얻어서 모하메드

(1490점)와 엘젠디(1483점)을 물리쳤다. 

서창완은 2022년 6월 앙카라에서 열렸던 

월드컵 최종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은 

데 이어 1년 10개월 만에 앙카라에서 월드

컵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성승민은 펜싱과 수영, 승마에서 종합 7

위에 그쳤다. 그러나 성승민은 7번째로 출

발한 레이저 런에서 말락 이스마일(이집

트)과 루시 흘라박코바(체코) 등을 제친 

끝에 순위를 2위까지 끌어올렸다.  

은메달을 목에 건 성승민은 총 1401점을 

얻어서 금메달의 주인공 영국 케렌자 브

라이슨(1427점)을 26점차까지 추격했다.

성승민은 “레이저 런 경기가 메달 획득

에 도움이 됐다. 이번 시즌 경기력이 무척 

좋은 것 같다. 계속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림픽 근대5종

은 개인전만 열리고 나라마다 남녀 2명까

지만 출전할 수 있다.  

한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금메달

리스트 전웅태(광주광역시청)와 여자 은

메달리스트 김선우(경기도청)가 출전권을 

확보했다. 서창완과 성승민은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얻기 위해 6월에 열릴 세계선수

권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다.

 박병헌 기자 bhpark@skyedaily.com

앙카라 2차 대회서 우승

여자부 성승민은 은메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선발 복귀해 뮌

헨(독일)의 승리를 이끌었다, 국가대표 공격

수 황희찬은 부상을 딛고 선발 복귀했으나 

울버햄프턴(잉글랜드) 패배를 막지 못했다.

독일 프로축구 뮌헨은 21일(한국시각) 베

를린 슈타디온 안 데어 알텐 푀르스터라이

에서 열린 우니온 베를린과 2023-2024 분

데스리가 30라운드 원정경기에서 5-1로 이

겼다. 선발 출전한 김민채는 후반 14분 다

요 우파메카노와 교체될 때까지 뛰었다. 

황희찬이 공격수로 나선 울버햄프턴은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

미어리그(EPL) 34라운드 홈경기에서 아

스널에 0-2로 졌다.

뮌헨으로 이적해서 주전으로 뛰었던 김

민재는 토트넘(잉글랜드) 출신 에릭 다이

어에게 밀려 최근 후보로 밀렸다.  

이달 초 하이덴하임과의 리그 28라운드

에 모처럼 선발로 출전했으나 실점 빌미

를 제공하고 팀이 2-3으로 역전패하며 아

쉬움을 남겼던 김민재는 이후 공식전 2경

기에서 벤치를 지켰다. 김민재는 4경기 만

에 선발로 돌아왔다. 

뮌헨은 우니온 베를린을 5-1로 완파, FC 

쾰른과의 29라운드(2-0 승)에 이어 리그 2

연승을 수확했다. 이번 시즌 레버쿠젠(승

점 79)에 트로피를 내줘 분데스리가 12연

패를 이루지 못한 뮌헨(승점 66)은 2위에 

자리했다. 

김민재와 다이어의 중앙 수비 조합을 꺼

내든 뮌헨은 전반 29분 레온 고레츠카, 전

반 추가 시간엔 최전방 공격수 해리 케인

의 연속 골이 터지며 전반 두 골 차 리드를 

잡았다. 페널티 아크 뒤편 오른쪽에서 강

하게 찬 오른발 프리킥이 꽂히며 득점포를 

가동한 케인은 이번 시즌 리그 33호 골로 

득점 선두 질주를 이어갔다. 

후반 8분 토마스 뮐러의 추가 골로 일찌

감치 승리를 예감한 뮌헨은 후반 14분 첫 

교체 카드를 김민재를 우파메카노로 바꾸

는 데 썼다. 이후 후반 17분 마티스 텔, 21

분엔 다시 뮐러의 연속 골이 폭발하며 시

원한 승리를 거뒀다. 

축구 통계업체 후스코어드닷컴은 김민

재에게 팀 내 중간 정도이자 수비진에선 

가장 높은 평점 7.6을 줬다. 고레츠카가 9.6

점, 케인이 9.3점을 기록했다. 풋몹은 김민

재에게 7.5점을 부여했다. 여기서도 고레

츠카가 9.0점으로 최고 평점을 받았고 뮌

헨 선발 수비진 중엔 알폰소 데이비스가 

8.2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황희찬은  부상을 털고 약 두 달 만에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서 후반 6분 마리

오 레미나와 교체될 때까지 51분간 그라운

드를 누볐다. 황희찬은 2월 말 브라이턴 앤

드 오브 앨비언과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1라운드 홈 경기(1-0 승)에서 허벅지 뒤 근육

(햄스트링)을 다쳤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나란히 선발 복귀… 김민재는 팀 승리·황희찬은 패배

뮌헨 베를린 상대로 5-1 완파

울버햄프는 아스널에 0-2 패

21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국제근대5종연맹 월드컵 2차 대회 남자 개인전에서 서창완(국군체육부대)이 레이저 런 부문에서 뛰고 있다(왼쪽). 시상대 가운데 선 서창완. 연합뉴스

21일 독일 베를린의 슈타디온 안 데어 알텐 푀르스터라이에서 열린 우니온 베를린과의 2023-2024 분데스리가 3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김민재(뮌헨)가 공을 다투고 있다(왼쪽). 

울버햄프턴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4라운드 홈 경기에서 아스널에 0-2

로 졌다. 황희찬이 공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일 만에 터진 이정후의 두 번째 홈런이다.  

스카이데일리·

 연합뉴스


